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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왜 짝사랑하면 안 되는지, 

주님께서 사랑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과 

자신도 깨닫고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다른지 

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

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내용입니다. ]

내가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는 자.

내가 사랑하는 자는 

내가 일체되어 자기 몸도 쓰고 자기 곁에 늘 있어도, 

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모른다. 

모르고 나를 그만큼 사랑치 않으면, 

그는 그 가치를 언젠가는 상실한다. 

“짝사랑”은 그런 것이다. 

내가 아무리 사랑하면 무엇 하냐. 

아무리 물질과 마음으로 베풀어도 

그 여자는 언젠가 나를 떠나므로 

더 이상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주관권으로 가게 된다. 

고로 너희는, 너희는!

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여라. 

나를 완전히 완벽히 100% 사랑해야만

내 사랑 빼앗기지 않는다.

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 했고 

지금도 100% 완벽하고 흠 없는 사랑으로 

너를 사랑하고 있다. 

고로 너만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이뤄지고 

너는 절대 내 사랑 주관권 벗어나지 않고 

잃지 않으리라.

그러므로 너희 

나를 사랑하는 자 되어 

나를 사랑하는 마음 받아야 한다. 

온전히 내 사랑하는 것 너희 받아도, 

그 능력 발휘하고 내가 너희의 그 실력 써도, 

나 사랑치 않으면 나와 일체 되지 않아, 

결국 나와 떨어지고 더 이상 나의 사랑 받지 못한다. 

나는 너를 늘 사랑하니, 너는 늘 나를 사랑 한다 고백하

라.

나는 늘

‘너의 사랑이 언제나 나보다 부족하다. 

  그러다 나 잃을까 걱정이다.’  한다. 

무조건 사랑고백,

무조건 사랑이다.

무조건 감사다. 

그러하다……. 

그 감사는 따질 것도 없이 

내가 늘 주는 것, 

말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, 

모두 나의 은혜로 준 것이니 

무조건 감사해야 네게 부족함이 없고, 

또 받을 수 있고, 

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!! 

너희는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 비하면 

늘 내게 주는 것이 부족하다. 

고로 무조건 사랑! 사랑! 사랑! 

감사! 감사! 감사!

내게 사랑 한다 고백하고 

무조건 감사감격 해야 한다! 


